
고토의 동백 

 

동백꽃은 고토 열도의 상징이며 아름답고 실용적이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에 강한 이 튼튼한 식물은 예로부터 집이나 농원의 방풍림으로 심었습니다. 

고토에서는 약 4,000 년 전부터 씨앗에서 기름을 뽑아왔고 지금도 동백의 나무와 잎은 

각각 땔감과 차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토에서 볼 수 있는 동백의 주된 품종은 야부쓰바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7 년에 

발견된 품종은 후쿠에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마노우라 동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꽃잎 가장자리에 둘러진 흰 테두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쿠에지마 섬에는 약 270 종의 동백나무가 자생하며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동백기름 

후쿠에에서는 동백기름 만들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유회사가 

수확을 위해 동백나무 농원을 경영하는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은 씨앗도 

이용합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주민들은 자택 부지 내의 나무에서 씨앗을 채취하여 

제유회사에 kg 단위로 판매합니다. 

정제소에서는 햇볕에 말린 씨앗을 분쇄하고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합니다. 그 뒤 

활성탄이 포함되어 있는 와시(일본 전통 종이)를 통해 기름을 저온 여과하는 것이 

순수하고 품질이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늘날에도 동백기름은 주로 요리용과 화장용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발연점이 210~250℃로서 비교적 높기 때문에 볶음이나 마리네이드, 

드레싱의 베이스 오일로서 적합합니다. 또한 비타민 E 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 함유량은 올리브오일을 능가할 정도로 높아 건강에 좋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동백기름은 후쿠에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인 고토 우동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면을 손으로 늘릴 때 기름을 바르면 쫄깃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백기름은 오랜 세월 동안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피부나 머리카락의 보습제로 

이용해왔습니다. 실제로 동백기름을 7~8 세기에 고토 열도에서 중국을 향해 출항한 

견당사선을 통해 당나라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누나 크림, 그 외의 미용 

제품에도 폭넓게 사용되며, 고토 열도에서 나는 대부분의 오일은 고급 화장품 회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로 동백기름에 포함된 영양소와 지방산에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보습과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백나무 방풍림 

부식성이 있는 염분을 포함한 강한 바닷바람이 농작물을 망치고 건축물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후쿠에의 경관에는 방풍림이 빠질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줄기, 늘 

푸른 잎, 염분에 강한 성질을 가진 일본의 동백나무는 탄력성이 있는 자연적인 

방벽입니다. 

그러한 방풍림으로서 특히 인상적인 예 중의 하나가 연중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미이라쿠에 있습니다. 그 이름도 ‘동백나무 터널’입니다. 그 이름대로 동백나무가 

쌍둥이처럼 연이어져 녹색의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마루하타라고 하는 이 

지역의 독특한 둥근 밭 주위 약 1km 를 거의 원형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동백나무들은 약 200 년 전에 규슈에서 박해를 피해 이 지역으로 들어온 기리시탄 

이주민에 의해 심어졌다고 합니다. 터널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가운데 한 

그루는 성모 동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도상에 나타난 동백 

유럽의 종교적 전통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가장 연관이 깊은 꽃 가운데 하나가 

장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동백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토대학에는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묘사한, 17 세기에 그려진 작자 미상의 그림이 있는데, 

한가운데의 패널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오른팔에 안고 왼손에는 흰 동백꽃으로 

보이는 꽃을 들고 있습니다. 후쿠에의 교회에서는 동백꽃이 장식이나 도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동백꽃잎은 실제로 5 장인데 이 종교적인 문맥에서는 십자가를 

표현한것으로 보이는 4 장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